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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개요

공연일정 : 2017년 11월 중

공연장소 : 대학로에 위치한 극장 협의 중

러닝타임 : 약 90분

관람등급 : 초등학생 이상

예술감독 : 박 웅

작 : 김효상

연 출 : 이구열

제 작 : 티위스컴퍼니 / 극단행

기획/홍보 : 티위스컴퍼니왼쪽부터 이오덕, 권정생



로그라인

시놉시스

1973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이오덕은 신춘문예에 입선한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쓴

권정생을 만나기 위해 안동 일직면 조탑리의 일직교회를 찾아간다. 그곳 문간방에 살면서

종지기 노릇을 하던 권정생을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자신이 살아왔던 전쟁과 가난

그리고 아동문학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후 이오덕과 권정생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눈다. 특히 이오덕은 권정생의 작품을 출판하고 원고료를 받아주는데 힘을 쏟는다.

이들이 교분을 나누던 7~80년대는 독재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이고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의 희생이 강요 받던 사회였다. 두 사람은 어린이교육과 아동문학을 통해 혼탁한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아보려 하지만 현실의 좌절감은 더해만 간다. 권정생보다 12살

위인 이오덕은 정년퇴임 후에도 우리글바로쓰기 운동을 이어가지만 결국 암에 걸린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 권정생은 이오덕이 새로 이사한 집에 찾아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푼다. 평생 결핵으로 시달려온 권정생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유쾌한 만남을 이어간다.

그러는 동안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행복해 보였던 이오덕에겐 지나간 아픈 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권정생은 이오덕을 두고 곧 돌아오마 약속을 한다. 그것은 그들이 곧 만나게 될

천국에서의 재회였던 것이다. 병석에 누운 권정생은 이오덕 생전에 부치려 했던 마지막

편지를 들고 우체부에게 전해 달라 부탁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직접 전해주겠다 말하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편지를 통해 30년 동안 서로간의 우정을 쌓으며 세상과 아이들을 위해

고민했던 두 남자들, 교육자 이오덕과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가슴 따뜻한 삶의

이야기



예술감독 제작 스태프

박웅_ 연극배우, 탤런트

2009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이사장
1998~2000 제19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1991~1998 한국연극배우협회 회장

1977년 동아연극상 남우주연상

연극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리, 무엇이 될꼬하니,
대머리 여가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
랴, 갈매기,인간의 시간, 엄마를 부탁해,
수상한 수업 등

드라마

레테의 연가, 여명의 눈동자, 박봉숙 변호사,
장녹수, 용의눈물, 여인천하, 영웅시대 등

영화
아다다, 스무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공공의적2, 
내가 살인범이다, 검은사제들 등

김효상_ 작가

이구열_ 연출

김종석_ 제작감독

배윤경_ 무대디자인

이용석_ 음향디자인

김민재_ 조명디자인

양지모_ 드라마투르그

류혜정_ 프로듀서



권정생 (1937~2007) 이오덕 (1925~2003)

아동문학가.

동화와 동시, 산문 등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으며 평생을 모은 돈을 기부하여 사후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강아지똥, 몽실언니, 한티재
하늘, 우리들의 하느님 등이 있다.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1969)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1975)

제22회 새싹문학상(1995)

초등학교 교사.

43년간을 교직에 있으며 아동문학평론가와
일본어 문체에 물들어버린 우리말과 글에
바로 잡는 올바른 교육에 힘써왔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글 바로 쓰기, 글쓰기
교육,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이오덕의
일기 등이 있다.

한국아동문학상(1976)

단재상(1988)

은관문화훈장(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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